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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책읽기]

어린이의 엉뚱한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기
- 랜들 먼로, <위험한 과학책> -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이 지 원

“선생님, 무지개는 왜 생겨요?”
  언젠가 유아교육론 수업에서, 유아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지에 대해 현직 유치원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굴절 개념은 6학년에서 
배우니까 그보다 어린 친구들이 질문한다면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한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답했다. “저라면 ‘무지개는 천사가   
내려오는 다리란다’라고 답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여섯 개쯤 떠올랐지만, 
유아들에게는 과학적인 사고뿐 아니라, 상상력도, 
감수성도, 그리고 시적인 표현을  배우는 것도 
모두 중요하기에, 무지개는 천사가 내려오는  

길이라고 답하는 선생님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하지만 만약 어린이들이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원해서 질문을 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선생님, 혹은 함께 탐구해 볼      
선생님도 필요하다. 

▲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지음, 2015. 시공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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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자연현상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초등예비교사가 있다면, 이 책은 그에 대한 
답을 매우 유쾌한 방식으로 줄 것이다. 이 책은 실제 웹상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저자가 유머를 섞어 과학적으로 답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말 광속구를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지 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때로는 말이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말도 안되는 것 
같은 질문이지만 저자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하나씩 궁금증을 해결해간다. 

그 많던 물음표 살인마(?)는 어디로 사라졌나
  ‘물음표 살인마’라는 인터넷 용어가 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 내어,  
질문에 대응해야 하는 부모나 교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건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그럼 죽어요?’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숨 쉬듯이 질문을 내뱉는다.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여야 할지, 이건  
발달 과정상 적절한 설명인지, 교육과정상 상위개념이라 설명하면 알아들을지 
어떨지 고민할 새도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간다.
  과학과의 목표 중 ‘일상생활과 자연현상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가 
있다. 인간에게 호기심을 갖는 것이 과학을 학습하는 것에서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많은 ‘물음표 살인마’의  
질문을 상대하고 나면 진이 빠지면서도,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교사로서는 질문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들은 점점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질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들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라거나 ‘내가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이    
들통나겠지’ 같은 마음이 질문을 하지 않게 된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질문을 하지 않다 보면 점점 호기심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과학과 세상에 대한 흥미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면 과학이 
자연과 일상생활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점수 따야 하는 교과목이 되어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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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만큼 묻고, 물은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재밌다 
  만약 학생들의 호기심이 여전히 살아 있지만 질문을 평가당할까봐 부끄러워서 
점점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면, 이 책은 나와 같은 걸 궁금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한 질문을 하고 
싶은 도전 의식 같은 것까지 생기게 된다. 사람은 궁금한 만큼 묻고, 물은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그것을 즐기게 된다. 즉 무언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즐기게 될 확률이 높다.
  또 이 책은 기상천외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독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에 답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측면에서 초등예비
교사에게 의미가 있다. 어린이들의 이상한 질문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저자처럼 하나씩 하나씩 과학적 근거를 들어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종, 어린이의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질문에 엄청나게 심오한 의미가 숨어있었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질문을 생각하고 답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초등예비
교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의 저자와 독자들처럼,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신나는 물음표 살인마’로 
평생 살 수 있기를 바란다.


